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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 Refle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and Toddler's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hoi A Young

Advisor : Prof. Oh Ji-Hyun,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 Refle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and Toddler's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322 mother. The mother completed

qustionnaires on their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parent reflection. Date were analyzed by SPSS 23 and amos 24.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each measure was calculated by the Crown's

alpha's alpha factor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s used in the study.

Second,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at the data was likely

to be checked and that the variables met the normal distribution assumption.

Third, a personaliza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parent reflection.

Fourth, a measure was taken to verify that the variables were employed in

determining the potential variables of the variables, and identify the suitability and

factor load.

Fifth, the adequacy of the research model was verified compared to the



competition model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model. Typical criteria for

assessing conformity were the absolute conformance index, the GFI, the TLI, the

IFI, and the CFI, which were the appropriate criteria for the conformity

assessment.

Sixth, we identified that th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gross effects of

the final model were meaningful, and the indirect effects were used to verify that

the indirect effects were meaningful.

In conclus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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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많

은 관심을 보이며 그 관심의 정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식을 습득하

거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한다. 특히 영유아

기 부모는 새롭게 주어진 부모의 역할을 파악하고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부모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영유아기 자녀

를 학대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강한 부

모역할을 돕는 부모교육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영유아기 부모의 심리사회적 지원책을

강구한다(박세환, 2016).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가족은 2인 체계에서 3인 체계로 변화된다. 부부 역할에 부모

역할이 추가됨에 따라 변화된 역할에 시간과 에너지를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재협상 과

정이 필요하게 된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특히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

는(Erikson, 1950) 영유아기 시기는 인성발달, 지적발달, 신체발달 등 자녀의 인격이 형

성하는 데 있어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Hoffman, 1975). 영유아기 자녀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등의 긍정적 정서와 두려움, 분노, 혐오, 슬픔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박성연, 이은경, 배주희, 2011). 이러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 정서가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Siegel & Hartzell, 2004),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

다 조절에 있어 정서사회화에 관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현재의 자신(self)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부모가 되면, 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부모와의 경험들을 지금-여기 현재로 가지고 와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

혹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장영심, 조영

숙, 2014), 그 중에서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전현진, 박성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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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s, Bearman, Conger, & Chao, 1993).

어머니의 아동기경험과 자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오지현, 2016; 이

미영, 이현옥 2015; 장영심, 조영숙 2014; 권영임, 2011; 성미혜, 주경숙, 2007; 이진선,

정문자, 2007; 전효정, 2003; 정혜승, 2000; 김지신, 박성연, 1997; 전현진, 1996;

Fincham, 1994; Belsky & Vondra, 1993; Hazan & Shaver, 1992; 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 Sroufe, 1988; Belsky, 1984)에 의하면, 원부모와 어머니의 양

육경험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이후 부부 관계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원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경험이 독립성을 고무 받고 수용된 경험이 많은

어머니의 경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권영임, 2011; 이진선, 정문자, 2007), 원부

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경험을 부정적이며 부당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 부정적인 양

육태도를 보인다(김은경, 송영혜, 2009; 채진영, 이강이, 2009;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정미경, 김영희, 2003; Sroufe, 1988; Epstein, 1983).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권위주의적이고 거부적으로 회고한 어머니는 우울증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한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Plantes, Prusoff, Brennan,

Parker, 1988). 이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하

여 우울성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성향이 심한 어머니의 경우 주변 상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과 더불

어 무력감을 가지게 된다(Maier, Seligman, 1976). 이로 인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해 과민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비

지지적 반응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중단시키려 할 수 있다

(정윤주, 2006). 반면, 어머니가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을 존중, 수용하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

며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는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사용한다(오지현, 2016; 2014). 상기

된 바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코칭 반응과 같은 지지적 반응을 사용하고, 거부적일수록 우울성향이 증가하

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처벌적 방식을 사용하거나 신속하게 중단하는 등의

비지지적 반응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

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Gottman, Katz, & Hooven, 1997; Hanna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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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이 주목되고 있다. 어머니가 양육에 대해 어떤 생

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녀의 양육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자녀의 정서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부모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탐색 및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녀와

관계에서 어떠한 부모역할하며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지각 역시 중요하다(정옥분,

정순화, 2008). 이러한 개인 내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과 관계에서 긍정적

인 역할을 하며, 유아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와 관계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Fonagy et al., 2002; Fonagy, 2010). 즉, 부모

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자기성찰 능력은 자신의 양육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인 능력과 더불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Fonagy et al., 2002), 부모가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을 인지하는 것은 스스로 감정

을 조절 및 통제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유아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

게 된다는 것이다(Fonagy et al., 2002; Slade, 2006). 하지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정체성이므로 부모성찰을 부모의 자기성찰이란 개념으로 국한하여 규정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부모성찰의 개념에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자신을 이해하

는 것과 더불어 자녀의 내적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Allen & Fonagy, 2002).

이러한 부모자신과 자녀의 내적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원부모와의 경험은 중요하

다. 원부모와의 양육경험에 의해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부모로서 자신의 기대역할이 내

면화되고, 동일시 과정을 통해 어머니역할을 학습하게 된다(이미영, 이현옥, 2015). 이

는 대인관계에서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Bretherton, 1985;

Main, Kaplan, & Cassidy, 1985), 이후 자녀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Bowlby,

1971; 1973). 이에 애착이론의 원리(George & Solomon, 1999)에서는 아동기에 부모와

의 경험은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에 대해 형성된 내적표상이 성인이 되어 자녀를 두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초기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달

한 정신표상은 모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노력의 기초가 되는데(Blatt et al., 1988), 이

는 성인이 되어 자녀를 두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자아를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고 말한다(George & Solomon, 1999). 이와 같이 원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발달된 정신표상은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게 되고, 원부모와의 거부적인 경

험으로 인해 생긴 정신표상은 자녀를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가둬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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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탐색하고 성찰하여 내가 나고 자란 원가족과의 경험이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 따

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정윤경, 박혜진, 2012)에서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지지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성찰은 영유아기 자녀와의 애착관계와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모의 인지·심리적 요인이다. 부모성찰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주요변인이며(Slade et al., 2005),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도록 도와 자녀와 긍정적 관계

를 형성하도록 한다(김미정, 2014; 박혜근, 2015; 최해훈, 2015; Fonagy et al., 1991).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발달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경숙(1992)은 부모의 신념을 아동

의 행동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부모가 지닌 신

념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부모의 기대가 달라짐에 따라 자녀의 발

달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보면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Baumrind(1971)에 의하면 민주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

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애정적이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태도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여 양육하는데 반해, 권위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요구

에 둔감하고 완고하며 통제에 있어 직접적인 명령이나 금지 등의 방식으로 양육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상태는 자녀의 기질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

정적인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상대

적으로 더 지니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더욱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여길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장유진, 이

강이, 2014).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잘

다룰 수 있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반응적이며 민감

한 반응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Mertesacker, 2004).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모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성찰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부

모와의 아동기 경험에 의해 부모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신념이 형성되

고, 이러한 신념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험에 의해 형성된 도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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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성인이 되면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정적인 이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부모

성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는 물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교육을 활용하며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이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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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부모성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목적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부모성찰,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부모성찰,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가설모형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아동기 수용경험

부모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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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

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나 아동기 경험과 같

은 개인적 특성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장영심, 조영숙, 2014), 특히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지적되고 있다(전현진, 박성연, 1999; Simons, Bearman, Conger, & Chao,

1993).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Bowlby(1971)는 애

착이론에서 어머니와의 양육경험을 통해 아동 자신의 기대 역할이 내면화되고 이로 인

해 이후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뤘을 때 부부 관계나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에 영

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세대 간 전이된다고 보았고, 아동기

때 자신의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에 따라 3세대까지 전이된다고 하였다(이정숙, 1977;

Benoit, Parker, 1994). Belsky(1984)는 부모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어린 시절 경험과

사회·문화적 배경,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라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

며, 부모의 성격특성 중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녀양육행동 결정요인의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양육행동 결정과

정 모델에서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모가 어린 시절

경험한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강조하였고(Belsky, Pensky, 1990),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

응과 정서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양육경험임이 밝혀졌다(정윤주, 2008; Cowan, Cohn, Cowan, &

Pearson, 1996). Fincham(1994)은 사람이 갖는 애정과 친밀감이 주 양육자에 의한 관

심과 기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기 경험은 성장한 후의 부부관계나 부모-자

녀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부모와의 어린 시절 경험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Geoge, Kaplan, &

Main(1995)은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정신적 표상이 내면화되어

성장 후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사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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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애착이 성인기까지 유지되는 주요한 이유는 어머니의 양육행

동에 영향을 받아 생애 초기에 형성된 성격특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Tomspson, 2000), 정미경과 김영희(2003) 또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원부모의 태도나

행동은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기 때 원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정서

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어머니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자녀와도 안정된 애착관

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욕구와 신호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이해한다. 반면, 불안정 애착

을 경험한 어머니는 정서표현을 과장하거나 습관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보이며, 정서표

현을 최소로 하고, 자녀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지배적으로 다루며 혼란된 지지

방식을 사용하여 양육한다(De Wolff & Van Ijendoorn, 1997). 어머니들은 아동기 애착

경험에 따라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대 간 전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2.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어머니는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해 그 정서에 대해 반응하거나, 정서관련 사건에 대

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녀의 정서경험의 가능성을 감소 혹은 증가시키는 맥락

을 선택하는 등의 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양육행동을 보인다(Eisenberg et al., 1998;

Fredrickson, 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은 유아가 보이는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의 표출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Eisenberg 등(1998)은 아동의 정서사회화와 관

련된 연구들을 종합해서 발견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아동의 정서경험, 정서표현, 정서의 이해와 조절, 자기-관계-세상

에 대한 도식 형성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후 자녀의 사회적 행

동 또는 사회적 유능감과 상호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통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

서를 정서의 양극단에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는데(Belsky,

Hsieh, 1996), 영아기의 정서 관련 최근 연구들(곽승주, 2009; 김수정, 정익중, 2015;

Frankel et al., 2015; Mesman, Oster, Camras, 2012;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Eisenberg, Fabes, 1994)은 서로 다른 차원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중 부정적 정서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정서보다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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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분노,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Siegel & Hartzell, 2004),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조절에 있어 정서사회화에

관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dsall, 1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또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패턴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상이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Gottman, Katz, & Hooven, 1996; Gottman, Katz, & Hooven,

1997; Yap, Allen, Leve, & Katz, 2008),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실상 부정적 정서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정서이기 때문에 이를 바

람직하지 않다 여기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통제전략을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윤기봉, 박성연, 2013; Fabes et al., 2002). Engle과 McElwain(2011)

은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적인 반응을 보이면 영아의 내재화된 문제

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Buck(1984)은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

인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정석 경험과 처벌을 강하게 연합하여 부정적 정서유발 상황에서 불안이 증가된다고 하

였다(Gottman et al, 1997; Gross, Levenson, 1993). 뿐만 아니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계숙, 노진형, 2006; Gottman et al., 1996). 발달시기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기

는 부정적 정서의 표출이 많은 시기인데(Partridge, Lemer, 2007), 이 시기에 부정적

정서의 표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체발달과 함께 이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언어발달과 함께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자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이에 대한 반

응으로 부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녀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자녀가 이를 따르기를 기

대하게 되는데(Crockenberg, Litman, 1990; Kuczynski et al., 1987), Denham과

Grout(1992)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하게 통제하거나 처벌적인 반응은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

지지적 반응을 보일 경우 유아는 정서 사회화가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놓

치게 되고 이는 다른 상호작용 맥락에서 유아가 부적절하게 행동하게 만든다(권연희,

이종희, 2005). 반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정서중심 또는

문제중심의 반응을 하거나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경우,

자녀는 타인과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공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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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높아지며, 또래 관계에서 보다 나은 대처와 높은 사회적 능력과도 관련되는 것으

로 보고된다(강희연, 강문희, 1999; 오지현, 2015; Dvidov and Grusec, 2006; 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et al., 1998; Fabes et al., 2001; Fabes

et al., 2002; Gottman et al., 1996). 또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통해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조절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건강한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듯

자녀가 정서를 표출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발달은 달

라지게 된다.

3.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

현재의 자신(self)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부모가 되면, 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부모와의 경험들을 지금-여기 현재로 가지고 와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아이에게 화가 나는 것은 아이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사실은 부모가 갖

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일 때가 더 많다. 이처럼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짜증내고,

아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욱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미해결된 나쁜 경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어머

니의 아동기경험과 자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오지현, 2016; 이미영,

이현옥 2015; 장영심, 조영숙 2014; 권영임, 2011; 성미혜, 주경숙, 2007; 이진선, 정문

자, 2007; 전효정, 2003; 정혜승, 2000; 박성연, 1997; 전현진, 1996; Fincham, 1994;

Belsky, Vondra, 1993; Hazan, Shaver, 1992; 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 Sroufe, 1988; Belsky, 1984)에 의하면, 어린 시절 원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

은 부모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Barber(1998)의 메타분석과

Sroufe(1988)의 연구에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부

부간의 관계를 말하였고, 이 관계에는 아동의 특성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더 설

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Abidin(1992)은 각자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동기 애착경험에서 기인한 내적작동모델의 일부라고 보

았다. 다시 말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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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모와 경험한 애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기 때 친정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며 다양한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녀의 욕구와 신호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이해하여 자녀와

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는 정서표현을 과

장하거나 습관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보이며, 정서표현을 최소로 하고, 자녀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지배적으로 다루며 혼란된 지지방식을 사용하여 양육한다(De

Wolff, Van Ijendoorn, 1997). 이처럼 어머니들은 아동기 애착경험에 따라 원부모에게

서 받은 양육방식을 부모-자녀관계에서 반복함으로써 세대 간 전이가 나타나게 된다.

Eiden, Teti, & Com(1995)는 아동의 부적응행동과 관련된 부모-자녀관계는 주 양육

자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현재 어머니가 보여주는 양육행동의

질은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원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경험이 독립성을 고무 받고 수용된 경험이 많은 어머니의

경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권영임, 2011; 이진선, 정문자, 2007), 이러한 태도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정서반응 태도, 양육행동 등을 통해 자녀의 정서능력,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준다(권영임, 2011; 이진선, 정문자, 2007; 채진영, 이강이,

2009; 정미경, 김영희, 2003; 김은경, 하영례, 2010; 김은경, 송영혜, 2009). 반면, 원부모

에게 받은 거부 경험이 많은 어머니는 자녀의 타인정서인식 능력과 자기-타인정서조

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김은경, 송영혜, 2009),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Epstein, 1983). 이처럼 원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했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경험을 했을 경우 성인기에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형성하

는 것이 어렵게 되며(Sroufe, 1988), 이는 유아의 위축(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사회적 능력(채진영, 이강이, 2009),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정미경, 김영희, 2003)을 예

측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 혹은 거부적으로

회고한 어머니는 우울증세가 높았으며, 이들의 자녀들 또한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

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Plantes, Prusoff, Brennan, Parker, 1988).

부모가 적절한 제한이나 애정 없는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을 했다고 회고하는 어

머니는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우울증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

는 어머니의 우울성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우울성향이 심한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과민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비지지적 반응을 사용할 뿐

만 아니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중단시키려 할 수 있다. 우울성향은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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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과 더불어 무력감으로 인한 것으로(Maier, Seligman,

1976), 우울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아동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급급하게 되어 아동의 정서에 처벌

적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여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벌을 주거나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정하

지 않으려 하고 정서표현 격려반응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주, 2006). 다

시 말해서, 어머니가 우울성향일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받아줄 정신적 역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처벌을 통해 이러한 표현을 신속하게 중단시킨다. 반면 어머

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 코칭 반응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가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수용적으로 지

각할수록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하게 되며, 이는 아동기 원부모와의 관계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감정코칭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의미한다(오지현, 2016). 요약하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코칭 반응과 같은 지지적 반응을 사용하고, 거부적일수록

우울성향이 증가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처벌적 방식을 사용하거나 신속

하게 중단하는 등의 비지지적 반응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B.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성찰과의 관계

1. 부모성찰

성찰(reflection)이란 사전적으로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핌’이라는 뜻으로 자

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이다. 자기성찰은 메타인지 과

정으로 마음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신념, 의도 등을 탐색해봄

으로써 변화를 얻는 과정이다(Mahoney, 1997). 이렇게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이해하는

자기성찰은 자녀 양육에 선행되어야 하며, 자녀와 관계에서 어떤 부모역할을 해야 하

는지, 부모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지각이 중요하다(정옥분, 정순화,

2008). 루소(1988)도 에밀에서 “당신이 한 인간을 만들어 내려고 하기 전에 당신 자신

이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본보기는 자신이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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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하며 부모역할을 하는데 부모 자신의 심리적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은숙,

이미숙, 2009).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뿐 아

니라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Gottman, Katz, & Hooven, 1997;

Hannah, 2014;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이 주목되고 있다. 어머니가 양육

에 대해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녀의 양육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방

식을 결정하는데, 자녀의 정서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Gottman과 동료들(Gottman, Katz, & Hooven, 1996; Gottman et al.,

1997)은 가족의 정서적 삶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정서에 관한 생각과 신념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인 양육신념이 자녀 양

육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안지영, 2001; 이은주, 민하영 2006;

이정순, 2007; Benasich, Brooks, Gunn, 1996; Johnson & Martin, 1985), ‘개인 내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와 관계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nagy et al., 2002; Fonagy, 2010). 이러한 자기성찰은 타인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유아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Fonagy et al, 2002; Fonagy, 2010). 부모의 자기성찰 능력은 자신의 양육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인 능력과 더불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Fonagy et al., 2002). 부모가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을 인지하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 및 통제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유아도 자신의 감정을 조

절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Fonagy et al., 2002; Slade, 2006). 따라서 양육과정에서 부모

가 자기성찰이 없다면, 사고와 감정의 통합 결여로 이어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건강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Fonagy, 1995; Slade,

2006), 성찰적 기능은 양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

외연구에서 이루어진 자기성찰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Fonagy(1991)의 연

구에서 어머니의 성찰기능이 영유아기 자녀와 애착 및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

았고, 어머니가 스스로 정신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유아를 적응적으로 발달시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Fonagy, 1991; 1995). 또한

Slade(2006)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성찰적 기능을 갖춘 어머니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보고 어머니 자신의 사고, 감정, 의도, 욕구를 자녀의 것과 분리해서 지각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인식 및 공감함으로써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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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지 발달

및 행동 조율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역할이라는 하나의 결정체는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경험들부터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까지 서로 영

향을 주고받고 있다(현온강, 임연신, 2002; 신효미, 유미숙, 2015). 그렇기 때문에 부모

가 부모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 자신과 자녀의

내적상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Slade, 2005)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ほろいわ

ひであき, 2014), 내적상태와 행동을 연관시키는 양육행동(Slade, 2005) 즉,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Allen & Fonagy,

2002).

많은 학자들이 자녀양육에서 부모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전우경, 2010; 정

계숙, 노진형, 2006) 그 개념은 이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지이론에서는 부모 자신의

비합리적 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부모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

정(오세덕, 1995)이라 설명하였고, 인간중심이론에서는 부모가 자기이해 및 수용을 하

는 과정이 부모성찰이며 이를 통해 부모로서 자아실현을 하는 심리적 성숙이 이루어진

다(Galinsky, Stein 1992; Rogers, 1974)고 설명한다. 이렇듯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성찰

을 부모 자신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로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개

념화(신효미, 유미숙, 2015; 오세덕, 1995; 정옥분, 정순화, 2008) 하였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정체성이므로 부모성찰을 부모의 자기성찰이란 개념으로 국

한하여 규정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부모성찰의 개념에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자

신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자녀의 내적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궁극

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Allen &

Fonagy, 2002).

이와 관련하여 정신분석학자들은 생애 초기의 중요성을 연구하면서 애착이론과 접목

하여 부모성찰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였다. 부모성찰이란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자신

과 자녀의 사고, 감정, 욕구, 의도와 같은 내적상태를 숙고하고, 이를 행동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5)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성찰은

부모로서 경험하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객관화하여 사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Fonagy, 2010). 애착관계에서 발휘되는 부모성찰은 자녀의 표면적인 행동 안에 숨어

있는 뜻을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언어 표현이 원활하지 못한 영유아 자녀의 비언어

적인 표현에도 부모가 적절한 이해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Fonagy, Steele, &

Steele, 1991). 또한 양육에서 부모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에도 정서에 압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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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녀의 내적 경험에 대해 깊게 생각함으로써 문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다(Slade, Grienenberger, Bernbach, Levy, & Locker, 2005).

2.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성찰과의 관계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탐색해볼 때, 막연하게나마 절대로 나의 부모처럼

되지는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암묵적 신념을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부모에게 가졌던 분노와 미해결 감정들을 자신의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심리적 투사(projection)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이에 정신분석과 인지치료의 대가인 제프리 영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 일생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인 삶의 덫(Life Trap)에 주목하였다. 이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한 신념이고, 태도와 행동을 규정짓는 내재

된 정신역동이며,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일종의 수학 공식과도 같은 도식

(schema)이다. 아이는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던진 폭언이나 침묵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

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부모가 던진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계 설정에

적용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은 결국 나를 떠날거야.”와 같은 신념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폭력

은 아이를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가둬버리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이후경, 2017). 또한 어머니의 심리상태는 자녀의 기질을 인식하는 데

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더욱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여길 수 있으며, 이는 자

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장유

진, 이강이, 2014).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

으로 더 지니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잘 다룰 수 있었고, 이는 반응적이며 민

감한 반응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Mertesacker, 2004).

대상관계이론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모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타인을 대할 때 하나

의 내적인 틀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적 이미지들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

에서 중요했던 인물과의 관계경험의 잔재라고 본다(Greenberg & Mitchell, 1983). 즉,

생애 초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인 틀에 의해 자녀 또는 가까운

관계로부터 기대하는 내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Bretherton, 1985; Srou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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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son, 1986). 이러한 초기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달한 정신표상은 모든 인지

적이고 정서적인 노력의 기초가 되고, 이는 후에 성장하며 굳혀지며 성인기 내내 비교

적 안정적으로 남게 된다(Blatt et al., 1988). 이렇듯 가족 내에서의 아동기 경험은 개

인의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감정양식을 반영하게 되어(김나영, 2011) 현재 경험하는 정

서, 관계,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전주혜, 2009). 하지만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동기에 경험했던

것과 상황 같은 객관적인 것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ron, 1996; Yalom; 2005). 이처럼 어머니는 아동기에 원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

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동기에 경

험한 것에 의해 현재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elsky &

Vondra, 1993).

Abidin(1992)은 부모로서의 자아에 대한 신념은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자신의 아동기

경험의 영향으로 자녀를 향한 양육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이

는 어머니가 아동기에 받은 양육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세대 간의 전이에 따라 어머니

의 신념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Bretherton, Biringen, Ridgeway, 1991; Sroufe, Jacobvitz, Mangelsdorf,

DeAngelo, Ward, 1985). 또한,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의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재화

된 기대인 내적작동모델이 이후 대인관계에서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Bretherton, 1985; Main, Kaplan, & Cassidy, 1985), 이러한 아동기에 부모와의 경험은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성인이 되어 자녀를 두

게 되었을 때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부모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애착이론의 원리(George & Solomon, 1999)와 부

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원부모와의 양육경험에서 부모로서 자신의 기대역할이 내면화

되고, 동일시 과정을 통해 어머니역할을 학습하여(이미영, 이현옥, 2015), 이후 자녀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1971; 198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

이 아동기 경험을 통해 형성된 어머니의 내적작동모델은 자신의 자녀나 부모역할을 바

라보는 시각에 대해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상기된 바와 같이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결정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탐색하고 성찰하여 내가 나고 자란 원가족과

의 경험이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아이 때문이라고 하는 분노가 사실 현재 부모인 나와 원부모 사이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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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 때문에 생긴 것처럼 자녀에

게 책임을 돌리게 된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C. 부모성찰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

니 반응과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 따

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정윤경, 박혜진, 2012)에 의해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언

급되었고, 그 중에서 부모성찰은 영유아 자녀와의 애착관계와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부모의 인지·심리적 요인이다.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인 양육신념이 자녀 양

육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안지영, 2001; 이은주, 민하영 2006;

이정순, 2007; Benasich & Brooks, Gunn, 1996; Johnson & Martin, 1985),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동 기저에 있는 내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관계에

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유아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nagy et al, 2002; Fonagy, 2010). 이처럼 부모성찰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주요변인이며(Slade et al., 2005),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도록 도와 자녀와 긍

정적 애착을 형성하도록 한다(김미정, 2014; 박혜근, 2015; 최해훈, 2015; Fonagy et al.,

1991). 또한 부모성찰은 부모의 성인애착 및 병리적인 문제를 중재해주는 변인이므로

(Pajulo et al., 2008) 부모성찰 능력을 증진하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자녀와의 애착문

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Hannah, 2014). 즉, 영유아기 부모성찰은 양육과정에

서 부모의 사고와 감정을 통합하도록 도와 부모의 건강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Slade, 2006) 자녀와의 애착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선행 연구들(Hanes, Dunn, 1978; Lerner, Galambos, 1985)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

족할수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온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역할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동기 유발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많이 보임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행동을 취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Lerner & Galambos, 1985; Simons et al., 1993).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교육관이나 교육 신념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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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욕구, 가치, 신념 등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녀발달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경숙(1992)은 부모의 신념을 아동의 행동에 지

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부모의 기대가 달라짐에 따라 자녀의 발달을 지원

해주는 방향이 달라져, 궁극적으로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동과 그의 발달에 대해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들은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육

및 교육방식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상태는 자녀의 기질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

인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더욱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여길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장유진, 이강이, 2014). 반대로 어머니

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지니고 있는 까다로운 기

질의 자녀를 잘 다룰 수 있었고, 이는 반응적이며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Mertesacker, 2004).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양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활을 지향하는가 등을 근거로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강란혜, 2000). 어머니의 아동관

은 전체 발달 경로 중 유아기 자녀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유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관에 따라 자녀를 향한 양육, 교육, 돌봄은 다를 수 있음

이 선행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윤종희(2007)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체계와 양육행동을

탐색한 연구에서 아동관과 양육행동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아동관이 자녀 체벌 양육행동과 관련 있다는 연구와 영아기 자녀 아버지의 아

동관이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순(2003), 강란혜(2000)의 연구가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Abidin(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 자신의 애착 역사에

따른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부모로서의 자아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고 이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을 중재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으로 연

결될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야단쳤는데 이후 아이가 금방 돌아서서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엄마는 뒤끝 없는 아이의 성격

이 예뻐서 밥을 맛있게 차려주는 반면, 어떤 엄마는 먹을 것만 찾는 생각 없는 아이라

며 더 혼내기도 한다. 이런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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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어릴 적 자신의 행동에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형성된 자기이미지에 따라 아동기 경험이 긍정적인 부모

는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나, 부정적인 부모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송지희,

2012).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신념과 관련이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

는데, Baumrind(1971)는 민주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애정

적이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태도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여 양육하는데

반해, 권위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요구에 둔감하고 완고하며 통제에

있어 직접적인 명령이나 금지 등의 방식으로 양육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

면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자각하는 순간 변화

할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다(이후경, 2017).

D.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부모성찰의 매개효과

초기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달한 정신표상은 모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노력

의 기초가 되는데, 이는 후에 성장하며 굳혀지게 되고 성인기 내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게 된다(Blatt et al., 1988). 하지만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동기에 경험했

던 상황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Aron, 1996; Yalom;

2005). 즉, 어머니는 아동기에 원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

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동기에 경험한 것에 의해 현재 자

녀양육에 대한 신념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elsky & Vondra, 1993).

이렇듯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교육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 Miller(1988)는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

이나 자녀발달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양육신

념이나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정윤경, 박혜진, 2012)에 의해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그

중에서 부모성찰은 영유아 자녀와의 애착관계와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

모의 인지·심리적 요인이다.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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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건강과 부모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성찰

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정옥분, 정순화, 2008).

부모성찰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주요변인이며(Slade et al., 2005),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도록 도와 자녀와 긍정적 애착을 형성하도록 한다(김미정, 2014; 박혜근,

2015; 최해훈, 2015; Fonagy et al., 1991).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영유아 부모의 양

육을 돕기 위한 변인으로 부모성찰에 주목하였고,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긴 하지만 교

육이나 치료를 통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부모와 영유아기 부모의 부모성찰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Steele & Steele, 2008; Suchman, DeCoste, Leigh, &

Borelli, 2010; Taubner et al., 2013).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과 치료에서 부모의 인지

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양육경험에 대하여 성찰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노진

형, 2005; 정계숙 외, 2014).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의 양육신념이나 가치관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됨으로써 진정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도 가능하다(정옥분,

정순화, 2008). 실제로 높은 수준의 성찰적 기능을 배운 어머니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

체로 바라보고 어머니 자신의 사고, 감정, 의도, 욕구를 자녀와 분리해서 지각할 수 있

었으며,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인식 및 공감함으로써 자녀와 관계를 강화하고, 자녀

의 인지 발달 및 행동 조율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Fonagy, Gergely, Jurist,

Target, 2002).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는 사람과 상황을 보는 시각을 변

화시켜 자신을 기점으로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게 된다(오제은, 2009).

이러한 근거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 경우, 부모성찰 수준도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반대로 거부적일 경우 부모성찰 수준도 낮아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해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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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에 소재한 유아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 참

여에 동의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영유아기는 신체발달

과 더불어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언어발달로 인해 자율성이 높아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시기로 특히 부정적 정서의 표출이 많은 시기이며(Partridge and Lerner,

2007), 이러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될 경우 영유

아기 자녀들은 적응적 정서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뿐 아니라 다

른 상호작용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한다(권연희, 이종희, 2005)는 선행연구에 따라 이를

근거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4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총 350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28부를 제외한 322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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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N(%)

자녀 성별
남 156(48.4%)

여 164(50.9%)

자녀 연령

만 3세 92(28.6%)

만 4세 72(22.4%)

만 5세 87(27.0%)

만 6세 70(21.7%)

어머니 연령

만 29세 이하 23(7.1%)

만 30~34세 103(32.0%)

만 35~39세 143(44.4%)

만 40~44세 43(13.4%)

만 45세 이상 8(2.5%)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1(0.3%)

고등학교 졸업 39(12.1%)

전문대 졸업 75(23.3%)

대학교 졸업 177(55.0%)

대학원 졸업 이상 28(8.7%)

어머니 취업

전일제 177(55.0%)

시간제 37(11.5%)

미취업 107(33.2%)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22)

※ 결측치에 의하여 요인간 빈도에 차이가 있음.

B. 측정도구

1. 어머니 아동기 경험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한 양육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Epstein(1983)의 부모

-또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를 전현진(1996)의 연구에서 수정한 것

을 사용하였다. Epstein의 MFPS는 독립성 대 과잉보호차원, 수용 대 거부차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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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어머니

아동기

경험

수용 12 1, 2, 3*, 4*, 5, 6, 7*,
11, 12*, 16*, 18*, 20 .71

독립성 조장 9 8, 9, 10*, 13*, 14*,
15*, 17, 19, 21 .73

이상화 요인과 또래 상호작용 요인의 70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

서는 독립성 대 과잉보호차원, 수용 대 거부차원의 2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독립성 대

과잉보호 차원은 아동기 시절 부모가 독립성과 사회적 발달 등을 조장시켰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잉보호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용 대 거부차원은 부모가

아동을 수용하고 애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아동을 부담으로 느끼고 거부하였는

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1-5점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

모의 아동기 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에 의해 과잉보호되지 않고 독립심이

더 많이 조장되었으며, 부모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더 많이 수용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 아동기 경험의 Cronbach's α 계수는 .71 ~ .73으로 나타났

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 문항 구성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표 2> 어머니 아동기 경험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로 표시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2.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양식 척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사용하였다. CCNES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

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Fabes 등(1990)이 개발하고 김희정(1995)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지지적 반응은 감정표현의 격려 반응,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중

심적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며,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총 6개의 하위 범주는 각각 12문항씩

총 72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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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지지적

반응

감정표현의

격려반응
12

5, 11, 17, 20, 30, 35,
42, 43, 49, 57, 66, 68

.81

정서 중심적

반응
12 6, 8, 16, 23, 25, 31,

38, 48, 54, 58, 65, 69 .78

문제 중심적

반응
12 3, 10, 15, 24, 26, 36,

37, 44, 52, 59, 64, 67 .76

비지지적

반응

최소화 반응 12 4, 9, 14, 21, 27, 32,
40, 46, 51, 60, 61, 72 .57

처벌적 반응 12 1, 12, 18, 19, 28, 34,
41, 47, 53, 56, 63, 71 .82

스트레스

반응
12 2, 7, 13, 22, 29, 33,

39, 45, 50, 55, 62, 70 .77

본 연구에서 산출한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최소화 반응을 제외하고 .77 ~ .82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문

항 수, 문항 구성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

뢰도

3. 부모성찰 척도

신효미(2016)가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한 영유아기 부모성찰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하위요인은 자녀이해(6문항), 부모역할이해(7문항), 행동인식(7문항)이며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내적 상태를 인식 및

이해하는 ‘자녀이해’, 부모 역할에서 자신의 내적 상태와 부모 역할에서 자녀와 관계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부모역할이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 및

행동 조절,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인식하는 ‘행동인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성찰 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부모성찰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행동인식을 제외하고 .69

~ .78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 문항 구성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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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모

성찰

자녀이해 6 1, 3, 5, 6, 7, 11 .78

부모역할이해 7 2, 4, 8, 9, 10, 12, 13 .69

행동인식 7 14, 15, 16, 17, 18, 19, 20 .14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부모성찰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C. 연구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유아기관의 책임자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유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각 유아기관의 책임자에게 설문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동의한 기관에 한하여 각 기관의 만 3세 ~ 6세에 해당하

는 영유아의 인원수만큼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유아

기관의 각 반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영유아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작성

하여 각 기관에 제출한 것을 담임선생님이 회수하였고, 이를 본 연구자가 최종 회수하

였다. 설문지 회수는 배포 후 1주일의 간격을 두어 해당 기관에 재방문하여 회수하였

다. 설문지는 2017년 9월 첫째 주부터 배부하였고 동년 10월 셋째 주까지 영유아기 자

녀를 둔 부모 35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32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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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

시하였고, AMOS 23.0을 이용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기 수용경험,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

성찰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인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고, 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경쟁모형과 비

교하여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수치의 추정은 최대우도추정

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치로는 절대적합지수인 χ²,

RMR과 증분적합지수인 IFI, TLI, CFI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해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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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및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

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성찰의 기술통계

본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및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성찰의 기술 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

와 첨도를 통하여 다변량정규분포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왜도, 첨도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Lei & Lomax, 2005) 최

대우도추정법(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및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

니 반응, 부모성찰의 기술 통계량

하위요인
문항

수
M(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수용 12 32.00(4.69) 18.00 41.00 -.311 -.291

독립성

조장
9 42.19(5.42) 24.00 58.00 -.258 .40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지지적

반응
36 137.06(14.12) 94.00 180.00 .286 .332

비지지적

반응
36 81.29(11.89) 40.00 119.00 -.278 1.023

부모성찰

자녀이해 6 22.57(2.91) 15.00 30.00 .123 .471

부모역할

이해
7 26.48(3.25) 17.00 35.00 .003 -.149

행동인식 7 20.83(2.51) 12.00 28.00 -.100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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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은 매개변인인 부모성찰(r=.120,

p<.05), 부모성찰의 하위변인 중 자녀이해(r=.176, p<.01), 종속변인인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지지적 반응(r=.298, p<.01)과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고, 종속변인인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비

지지적 반응(r=-.338,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수용적일수록 부모성찰의 수준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자녀이해 수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수용적일수록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중 지지적 반응을 많이 사용하며, 거부적일수록 비지지적 반

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 = 322)

1 2 2-1 2-2 2-3 3-1 3-2

1. 아동기 수용경험 1

2. 부모성찰 .120* 1

2-1 자녀이해 .176** .794** 1

2-2 부모역할 이해 .078 .815** .568
**

1

2-3 행동인식 -.016 .426** .013 .006 1

3-1 지지적 반응 .298
** .479** .496** .343** .132* 1

3-2 비지지적 반응 -.338** -.143* -.244** 1.144** .126* -.366** 1

평균 74.19 69.88 22.57 26.49 20.83 137.06 81.29

표준편차 8.10 6.04 2.91 3.25 2.51 14.12 11.8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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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측정모형의 타당도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TLI, IFI, CFI, GFI, RMSEA)

를 살펴보았다. TLI, IFI, CFI, GF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RMSEA의 경우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ong, 2000).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구성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일치성에 관한 것으

로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집중타당성과 잠재변인

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판별타당성이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당성들의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최대우도추정법(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

해서 ‘절대적합지수’인 χ², GFI, ‘증분적합지수’인 TLI, IFI, CFI를 사용하였다. 분석결

과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GFI=.978, TLI=.846, IFI=.955, CFI=.954으로 기준값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다.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22)

적당한 지수 χ² df χ²/df GFI TLI IFI CFI

측정모형 21.941** 6 3.6568 .978 .885 .955 .954

*p < .05, **p < .01, ***p < .001

(1) 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수렴타당성이라고도 하며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

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부하량은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하

고 .70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동인식을 제외한 모든 것이 <표 8>에 제시한 것과 같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성찰의 하위요인 중 행동인식의 요인부하량 값이 .02, 신뢰도 계수가 .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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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위 하위요인을 제거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기로 판단

하였다.

<표 8> 요인 부하량

β S.E. t

아동기 경험
⟶ 수용 .555 Fix Fix

⟶ 독립성 조장 .500 .238 4.378***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 지지적 반응 .746 Fix Fix

⟶ 비지지적 반응 -.522 .109 -7.003
***

부모성찰

⟶ 자녀이해 .911 .182 7.201***

⟶ 부모역할이해 .623 Fix Fix

행동인식 .021 .075 .353

*p < .05, **p < .01, ***p < .001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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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은 부분매개를 경쟁모형은 완전매개를 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는 <표 9>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가 .90이상이고 TLI는

각각 .885과 .731, IFI는 각각 .955와 .877, CFI는 각 .954과 .875 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경쟁모형 적합도보다 더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22)

적당한 지수 χ² df χ²/df GFI TLI IFI CFI

연구모형 21.941** 6 3.6568 .978 .885 .955 .954

경쟁모형 50.502*** 7 7.7246 .952 .731 .877 .875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부분매개 모형인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

는 둥지 모델(nested model) 관계에 있기 때문에 χ²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각 모형들의 자유도와 χ²값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유

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표 9>를 보면 두 모형의 χ²값의

차가 28.561로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p<.05 수준에서 임계값인 3.84보다 크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쟁모형보다 연구모형이 더 간명하고 우수한 모델

로 판명되어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을 채택하게 되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결

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그림 3>와 같다.

<표 10>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구분 적합도지수 연구모형 경쟁모형 차이
직접비교

가능여부

χ² 적합도
χ² 21.941 50.502 28.561

비교가능
df 6 7 1

p=.05일 때, df=1, χ²=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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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과 같이 아동기 수용경험은

부모성찰(β = .276, p < .01)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β = .568,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성찰은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β = .522,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최종모형) (N = 322)

변수 간 경로 B β S.E. C.R. p

아동기 수용경험 ⟶ 부모성찰 .271 .276 .101 2.667 **

아동기 수용경험 ⟶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2.205 .568 .562 3.923 ***

부모성찰 ⟶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2.068 .522 .399 5.180 ***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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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의 매개변수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법을 활용하여(우종필, 2012) 분석하였다. 매개변수의 간접효과에 대

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 Aroian 검증, 부트스트래핑 등이 활용되는데

Sobel 검증이나 Aroian 검증은 간접효과의 표본이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

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의 값과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의 값이 정규분포를 이루더라도 곱의 형태인 매개효과는 대개

정상분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면서 보다 정확

한 신뢰구간을 산출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에 적합하다

(Shrout & Bloger, 2002). <표 12>에 제시된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를 요약하

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을 매개하여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으로 가는 경로에서(.144, p = .023)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성찰을 매개로 하여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2>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잠재변수 경로
부트스트래핑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기 경험 ⟶ 부모성찰 .274* .000 .274

아동기 경험
부모성찰

⟶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567*** .144* .711

부모성찰 ⟶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525*** .000 .525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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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A.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자녀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성찰이 매개효과를 가

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기관에 있는 영유아기 자녀의 어머니 322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을 매

개로 하여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

구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수

용경험은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부모성찰을 매개로 하였을 때에도 영향을 주었고,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을 매개로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각각 유의미한 직·간접효과가 나타났

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부모성찰을 통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부모성찰,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에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수록 부모성찰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부모성찰

수준은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지지적인 반응을 많이 사용하며, 비지지적

반응은 적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어머니가 아동기에 거부적인 양

육을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성찰 수준은 낮아지며, 낮은 부모성찰 수준은 비지지적

인 반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경험이 세대

간 전이되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Bowlby, 1971; 오지현, 2016; 이미영, 이현

옥 2015; 장영심, 조영숙 2014; 권영임, 2011; 성미혜, 주경숙, 2007; 이진선, 정문자,

2007; 전효정, 2003; 정혜승, 2000; 박성연, 1997; 전현진, 1996; Fincham, 1994; Belsky

& Vondra, 1993; Hazan & Shaver, 1992; 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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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oufe, 1988; Belsky, 1984), 원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 경우 긍정적

인 양육태도를 보이고(권영임, 2011; 이진선, 정문자, 2007), 거부적일 경우 자녀의 타인

정서인식 능력과 자기-타인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은경, 송영혜,

2009)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어머니

의 우울성향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과민해질 수 있으며 결과

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비지지적 반응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중단시키려 할 수 있다(정윤주, 2006)는 결과와 부합

한다. 또한 어머니가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하게 되며, 이는 아동기 원부모와의 관계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감정코칭 반응에 영향을 준다(오지현, 2016)는 연구와도 일치하

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원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은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

성하게 되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 자녀를 두게 되었을 때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부모로

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

장하는 애착이론의 원리(George & Solomon, 1999)에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원

부모와의 양육경험에서 부모로서 자신의 기대역할이 내면화되고(Bowlby, 1971; 1982),

이렇게 내면화된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진다. 이는 자녀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전경숙, 1992), 자녀의 기질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

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지니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더욱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여겨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게 된다(장유진, 이강이, 2014).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안정적

일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잘 다룰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해 반응적이며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진다(Mertesacker, 2004). 정리하면, 어머니

가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기된 바에 따르면, 부모성찰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주요변인이며(Slade et

al., 2005),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도록 도와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김

미정, 2014; 박혜근, 2015; 최해훈, 2015; Fonagy et al., 1991)는 결과, 즉 높은 수준의

성찰적 기능을 갖춘 어머니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보고 어머니 자신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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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의도, 욕구를 자녀의 것과 분리해서 지각할 수 있다는 결과(Slade, 2006)와 맥을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이라는 하나의 결정체는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경험들부터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현온강, 임

연신, 2002; 신효미, 유미숙, 2015)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부모역

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탐색하고 성찰하여 부모

자신과 자녀의 내적상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Slade, 2005)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ほろいわ ひであき, 2014), 내적상태와 행동을 연관시키는 양육행동(Slade, 2005)

즉,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불러온다(Allen & Fonagy,

2002)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수용적일수록 부모성찰이 높

아지고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지지적 반응을 더 사

용하고 비지지적 반응은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이 거부적일수록 부모성찰 수준도 낮아지고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지지적 반응은 적게 사용하고 비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

니가 지지적인 반응을 사용하게 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뿐만 아니라

부모성찰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 제언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특히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한 반응을 위하여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은 부모성찰을 매개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미치

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성찰이 어머니의 경험에 따른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개입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의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부모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 양육지식 전달과 태도에 초

점을 맞춘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고, 시행되고 있지만 자녀의 양육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모를 이해하는 개입들은 드물다.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인 부모성찰의



- 37 -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는 아동기 경험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부

모역할을 이해하는 신념 및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은 이미 경험된 것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반면, 아동

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녀와 부모 자신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서기남, 문혁준, 2008)는 관점에 근거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한 부모의 신념 및 가치관과 태도 탐색을 통해 부모 자신을 성찰해가는 노력이 필요하

며(신주혜, 정윤경, 2016; 박지선, 오지현, 2017), 부모성찰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서발달과 부모-자녀 관계가 크게 이루어지는 영유아기

시기에 세대 간 전이를 끊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을 매개로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졌으나, 부모성

찰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어머니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셋째, 부모성찰 수준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부모성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성찰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성찰의 하위요인 중 행동인식 영역에서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계수가 적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서 부모성찰이 행동인식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어서인지, 척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해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를 어머니로 보고 어머니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나, 맞

벌이가 필수로 작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에 의한 경로를 살펴

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도 함께 보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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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가정통신문

설문대상자를 위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아동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최아영입

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중재하는 요인을 분석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비용과 위험은 어떠한 것도 없으며, 설문

에 응하고 싶지 않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지

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작성되며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후 전량 폐기되어질 것입니다. 설문

내용에 의문점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책임자의 연락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아이를 양육

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e-mail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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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연 구 참 여 동 의 서

연구제목

: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성찰의 조절효과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이 설문이 설문 참여자의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며 철저한 비밀 유지

와 함께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 (서명) 2017년 월 일

설문책임자 성명 : 최 아 영 (서명) 2017년 월 일

소 속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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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안내문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중재하

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뿐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본인이 평소 가졌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택이 어렵더라도 가장 본인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누

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특정 기호와 숫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 보장

됩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나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익명으로 인용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응해주신 모든 설문지는 봉투에 동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면 여러분이 응답한 모든 내용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모두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아동상담전공

지도 교수 : 오 지 현 교수님

연구자 : 최 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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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와 자녀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ü표를 해주십시오.

1. 자녀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자녀의 연령은?

① 만 3세 ② 만 4세 ③ 만 5세 ④ 만 6세

3. 자녀의 출생순위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이상

4. 어머니의 연령은?

① 만 29세 이하 ② 만 30~34세 ③ 만 35~39세

④ 만 40~44세 ⑤ 만 45세 이상

5.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6.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① 전일제 취업 ② 시간제 취업 ③ 미취업

7.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양육자는?

① 모 ② 부 ③ 조부모님 ④ 기타(어린이집, 베이비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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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

려하셨다.

2 독립심을 갖도록 격려해 주셨다.

3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때 내 편을 들어주셨

다.

4 나를 과잉보호하신 편이었다.

5 어떤 일을 내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셨다.

6 어떤 일을 내 방식대로 해보도록 격려하셨다.

7
내 또래의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나에

게는 못하게 하셨다.

8
가끔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

를 싫어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으셨다.

9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10 여간해서는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분이셨다.

11
내가 새롭고 흥미 있는 것을 하고자 할 때 대

부분 허락해주셨다.

12
내가 다치거나 아플까봐 지나치게 걱정하셨

다.

13 대개 나에게 무뚝뚝하게 대하셨다.

14
어떤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

었다.

부록 4.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척도

◉ 다음의 각 문항들은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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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가 어머니 근처에 있는 것을 귀찮아하셨다.

16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대신해서 해주시는

때가 많았다.

17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셨다.

18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을 서운하게 여기셨다.

19
내가 우울할 때면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애쓰

셨다.

20 나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셨다.

21 내가 어머니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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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를 내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2 아이가 떼쓰는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
아픈 것이 다 나은 뒤 친구와 함께 놀 방법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4
아이에게 생일파티는 다음에도 갈 수 있다고

말한다.

5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

록 격려한다.

6
아이를 위로해주며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놀

이를 한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아이가 다친 것에 놀라 흥분한다.

8
아이를 위로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도

록 한다.

9
아이에게 자전거를 타다보면 넘어질 수도 있

다고 말한다.

부록 5.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 다음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상황의 6개의

항목마다 평소 어머니의 반응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상황1) 아이가 아파서(또는 다쳐서) 친구의 생일파티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

다. 이럴 때 아이가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황2) 아이가 자전거를 멈추려고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운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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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에는 어떻게 자전거를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11 울음을 다독여주며, 그칠 때까지 기다려준다.

12
아이에게 계속 울면 다시는 자전거를 못 타게

하겠다고 말한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아이가 부주의한 것에 화가 난다.

14 아이에게 똑같은 것으로 사면된다고 말한다.

15
아이에게 찾아보지 않았던 장소를 생각해보게

한다.

16 아이의 주의를 바꿔, 그 상황을 잊도록 한다.

17 아이에게 속상하면 울라고 말한다.

18
네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꾸

짖는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아이에게 계속 울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는다고 말한다.

20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

도록 한다.

상황3) 아이가 소중히 다루는 물건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운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상황4)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며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떨면서 운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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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이에게 주사 맞는 것이 금방 끝난다고 말

한다.

22
아이가 병원에서 울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 신경 쓰인다.

23 주사를 맞기 전이나 후에 아이를 위로한다.

24
아프지 않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 ‘몸에 힘을 주지마라’ 등).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갈 다른 날짜를 정

해 약속하며 아이를 달랜다.

26
집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27
아이에게 별 일 아닌데 화를 낸다고 말한

다.

28
아이에게 떼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앞으

로 놀이동산에는 안간다고 말한다.

29
아이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

아진다.

30
아이가 자신의 신경질 나고 화난 감정에 대

해 말해 보도록한다.

상황5)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

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신경질 내고 화를 낸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상황6) 아이가 친구와 함께 그룹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계속 실수를 하여,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짜증을 냅니다. 이럴 때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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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이를 편안하게 위로해 주고 아이의 기분

이 나아지도록 돕는다.

32
아이에게 그런 일로 짜증 내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33
아이가 실수하는 것에 내 기분이 언짢고 당

혹스럽다.

34
아이에게 네가 실수하고선 짜증을 낸다고

꾸짖는다.

35
아이가 느낀 속상한 감정을 이야기해 보도

록 격려한다.

36
엄마와 함께 연습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하자고 말한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

아이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있

는 일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예: 준비 운동

을 하게하고, 관중을 보지 말라고 말한다.)

38
아이의 긴장감을 덜어주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39 나 자신까지 초조해지고 긴장된다.

40
아이에게 이런 일로 그렇게 긴장 하냐며 웃

어넘긴다.

41
아이에게 네가 만약 계속 긴장한다면 경기

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42
아이가 자신의 초조하고 긴장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상황7) 아이가 운동회에 참가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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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
아이가 왜 실망하였는지에 대해 자신의 감

정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44
아이에게 선물의 어떠한 점이 마음이 안 드

는지 묻는다.

45 선물에 대한 아이의 실망이 신경 쓰인다.

46
아이에게 그런 일로 시무룩해 한다며 대수

롭지 않게 말한다.

47
친구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꾸짖는다.

48
화제를 바꿔 아이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

록 한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
아이가 무엇이 무서웠는지 묻고, 다독여준

다.

50 아이를 재울 생각에 피곤해진다.

51
아이에게 그게 뭐가 무섭냐며 대수롭지 않

게 이야기한다.

52

아이가 잠자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

하도록 도와준다. (예: 인형을 가지고 잔다.

불을 켜고 잔다. 등)

53
자러가지 않으면 다시는 TV를 못 보게 하

겠다고 말한다.

54
무서운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상황8) 아이가 친구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생일선물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역력하게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상황9) 아이가 무서운 TV 프로그램을 본 후 겁에 질려 잠을 자러 가지 못하고 있

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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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5
아이가 놀림 받은 것에 대해 나 자신도 속

상하고 화가 난다.

56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57
아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 뒤, 위

로해준다.

58
아이가 즐거운 일을 생각하여 기분을 전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9
아이에게 자신이 왜 놀림을 받았을지 곰곰

이 생각하도록 돕는다.

60
아이에게 친구들과 놀다보면 그럴 수 있다

고 말한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아이에게 어쩔 수 없다며 짜증내지 말라고

한다.

62 아이의 짜증에 나도 같이 짜증이 난다.

63
아이에게 계속해서 짜증을 내면 집으로 돌

아 가야한다고 말한다.

64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차 안에서 재밌게

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65
아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짜증

난 감정을 잊도록 한다.

66
아이에게 얼마나 덥고, 답답한지에 대해 묻

고, 같이 공감해준다.

상황10)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울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상황11) 여름휴가를 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답답하고 덥다며 짜증을 냅니다. 귀하

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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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7

아이가 손님들을 만날 때 겁내지 않을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돕는다. (예: 좋아

하는 인형을 안고 만난다. 등)

68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을 위로하고, 다독여준

다.

69
아이가 손님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70 아이의 반응에 당황스럽고 불편하다.

71 아이가 칭얼거리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72
아이에게 그런 행동은 애기들이 하는 행동이

라고 말한다.

상황12) 아이가 새로운 사람에게 낯을 가리는데,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구석에만 있으려하고, 칭얼거린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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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2
나는 자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이

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기대를 알게 된다.

3 나는 타고난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있다.

4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지 알고

있다.

5 나는 자녀가 하는 놀이나 행동을 이해한다.

6
나는 자녀의 기질을 고려하여 자녀의 행동을

이해한다.

7
나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8
나는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지 알

고 있다.

9
나는 자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이

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불안을 알게 된다.

10
나는 ‘나의 부모님의 양육방식이 나의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11
나는 자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한

다.

12
내가 느끼는 불안이 나의 양육행동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13
나는 ‘나의 어릴 적 경험이 자녀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한다.

부록 6. 영유아기 부모성찰 척도

◉ 다음의 문항들은 부모 역할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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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직접 화를

내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해소한다.

15

나는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녀가 뭔가

해달라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를 먼저

돌본다.

16
나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적

절하게 대처한다.

17
나는 자녀가 짜증낼 때, 짜증내는 이유를 찾

아 문제를 해결한다.

18 나는 자녀가 투정부리면 화를 참지 못한다.

19
나는 자녀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쉽게 흥분

해서 혼을 낸다.

20
나는 자녀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울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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